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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장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토리 기반의 축약된 요약본을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해 미디엄 

숏(medium shot) 크기의 숏(shot)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한다. 미디엄 숏 정도의 크기는 보통 인물

에 중심을 둔 숏들로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대사나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권장

된다. 비디오 검색을 위한 인덱싱에서 신(scene) 전환 검출 및 숏 경계 검출, 그리고 이미지에서 심도와 초점 

기반의 화질 및 피사체 추출 등을 위해 전통적인 신호/영상처리 기법의 활용에서부터 최근의 기계학습 접목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문법에 근거하여 편집된 영상물에서 미디엄 숏 정도 크기의 숏들을 

추출하여 배열한다면 어느 정도 원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축약된 요약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샷들을 블러(blur) 기반으로 검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보고 적용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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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유투브 등에서 장편의 드라마나 영화 등의 ‘몰아보기’ 형태의 축약된 

요약 편집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원본의 저작권 문제도 있겠지만 

전편을 모두 시청하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혹은 시청자들의 성향이

나 혹은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요약본은 재편집본으로써 비록 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원본의 

전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원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숏들을 추출하여 이를 재배열함으로서 원본의 

압축본을 제작해야 한다.

영상제작은 일반적으로 기획(pre-production), 제작(production), 

후반작업(post-producton) 등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중 

후반작업에서 편집을 진행하기 된다. 편집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는 

스토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숏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으로 연속

성, 복합성,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 물론 이러한 원칙은 

절대적이기 보다는 관례적이긴 하지만, 편집의 연속성 확보는 명확한 

스토리 전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동일성, 배치, 벡터, 움직임, 색상, 음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편집의 유형 중 연속편집은 주요 사건의 설명에 목적을 둔 편집방식

으로 많은 정보가 의도적으로 누락되더라도 스토리가 유연하게 진행되

도록 어떤 사건의 세부 사항에서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되게 

하는, 앞뒤로 이어지는 화면 내에서 시간, 장소, 내용적인 연속성이 

중요시 되는 편집방법이다[2].

숏(shot)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기분 구성 단위로 연극에서 

장이나 막, 관현악에서는 파트나 바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촬영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숏은 영상제작의 구성에서 

동기, 정보, 구성, 사운드, 카메라 앵글, 연속성 등 6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3]. 

숏의 크기에 따른 용도 측면에서 대략 9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미디엄 숏에서는 피사체 눈의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고 

배경보다는 피사체에 더 주의가 가게 되어 피사체의 시선이 시청자의 

시선을 끌게 한다. 추가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을 적절히 배치하여 

입체감과 깊이감을 고려함과 동시에 화면 내의 피사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촬영 시 초점과 심도를 조정하게 된다. 특히 미디엄 클로즈업

(close- up) 숏은 얼굴에 확실한 주의가 끌리게 되며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포커스 아웃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에서 이러한 숏들을 추출하여 원본 숏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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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과 동일한 순서로 배열한다면 원본 스토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요약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들 숏들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본다.

II. Preliminaries

1. Scene Detection

영상 작품은 신(scene) 단위로 촬영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신 

단위로 구성된다. 또한, 신은 최소 단위인 숏을 시간와 장소를 기준으로 

하나로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소 구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물을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프로

그램은 여러 개의 시퀀스들로, 하나의 시퀀스는 여러 개의 신으로, 

하나의 신은 여러 개의 숏들로 구성되며, 물리적으로 하나의 숏은 

여러 개의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을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알고리즘들[4-8]이 소개

되었는데, 이들은 결과적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조화하여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2. Shot Detection

[9]에서는 연속적인 숏들 사이에서 편집점이나 장면전환을 검출하

는 다양한 방법론이 기술되었다. 즉, 편집범과 장면전환을 검출함으로

써 숏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화소 기반, 

히스토그램 기반, 엣지 기반, 주파수 변환 기반, 움직임 기반, 통계적 

특성 기반 등과 이들의 혼용이 기술되었다.

III. Medium Shot Detection with Blur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토리 

기반의 축약된 요약본을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엄 

숏 크기의 숏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미디엄 숏과 미디어 클로즈업 

숏, 달리 표현하면 바스트 숏과 웨이스트 숏을 검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숏들은 배경을 포커스 아웃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프레임별로 흐림정도(blurri ness)의 연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숏들을 검출하는 것이다. 

[10-12]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소개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Fast Fourier Transform, Haar- Wavelet Transform, Laplacian 

Operator, Sobel Operator 등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12]의 경우는 

Blur를 Motion Blur, Defocus Blur, Gaussian Blur, Box Blur 

등 4가지로 분류하고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적용

하여 Blur 기반의 객체 분할에 활용하였으며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장르별로 다르

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건과 인물 중심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당 

숏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프레임별로 흐림정도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숏들을 재구성한다면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요약본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장편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스토리 기반의 축약된 

요약본을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해 미디엄 숏 크기의 숏들을 추출하기 

위한 블러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상문법에 근거하여 편집된 영상물에서 미디엄 숏 정도 크기의 

숏들을 추출하여 배열시킨다면 어느 정도 원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축약된 요약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비디오 검색을 

위한 인덱싱에서 신 전환 혹은 숏 경계 검출 방법과 이미지에서 

심도와 초점 기반의 화질 및 피사체 추출 방법을 고려하여 블러 

검출기반의 미디엄 숏 정도 크기의 숏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보통 미디엄 숏 정도의 크기는 인물에 중심을 둔 숏들로 인물들의 

관계에서 특히 대사나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된다. 물론, 영상 제작자 혹은 촬영 및 편집 시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고 설정샷 혹은 커버샷 등을 위한 다양한 숏들을 

배제 시키고 이러한 크기만의 숏들을 배열함으로써 원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유투브 등에서 몰아보기 등의 축약된 

요약본을 자동으로 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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